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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·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제2일차 제7세션

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나?

※ 해당 자료는 참고자료이며, 구체적인 주제나 증언 내용은 청문회 중 
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□ 세션 7 :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, 허위공문서 작성 규명
   이번 세션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 재난안전

대책본부 설치 시점, 본부장과 대책본부의 역할, 그리고 용산구청 
보도자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계획 문서 작성 과정에서 사실 
확인 절차와 검토·결재 과정이 있었는지를 점검한다.

□ 특별조사위원회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
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, 즉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, 
용산구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인지하고 있는지 
질의한다. 이어 참사 이후 예방·대비·대응·수습에 대한 자체 평가를 했는지, 
했다면 그 내용과 적용 여부를 묻는다.

□ 또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22시 51분 이태원상인연합회 관계자로
부터 “구청장님. 사망.”, “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다”는 신고를 받은 뒤 
누구에게 먼저 연락했는지, 용산소방서장에게 통보했는지, 행정안전부 
장관과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했는지, 용산구청 담당 부서장에게 
대응 조치를 지시했는지를 질의한다. 이어 22시 59분 참사 현장 도착 후 
비서실 단톡방에 사진을 게시한 뒤 누구에게 연락했는지, 행안부 장관·
서울시장 보고 및 담당 부서장 지휘 여부도 확인하였다.



□ 특별조사위원회는 유승재 당시 용산구 부구청장에게 참사 당일 23시 
12분경 서울시 자치행정과장 전화를 받고 참사를 인지했는지, 00시 
22분경 용산구청 도착 후 무엇을 했는지, 박희영 구청장으로부터 
대응 및 수습 조치를 지휘받거나 지시받았는지,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
언제 설치되었는지를 질의한다.

□ 아울러 박희영 구청장과 유승재 부구청장에게 용산구 재난안전상황
실(당직실)이 재난안전법, 2022년 용산구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① 
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시, 행안부 등에 보고하고 ② 용산소방서, 
용산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상황전파를 하며 ③ 필요시 긴급재난문자를 
발송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러한 초기 대응이 미흡한 점을 짚을 예정이다.

□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었던 박희영 구청장에게 참사 이후 용산구의 
첫 보도자료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계획의 '29일 23시 재난대책상황실 
설치 및 비상대책회의', '30일 00시 20분부터 지대본 및 통합지원본부 
가동'과 같은 허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묻는다. 
위은진 위원은 이 사안에 관해 "핵심 시간대에 관해 사실관계 검증 없이 
조직전체가 동일한 내용을 반복, 확정한 구조는 은폐에 준하는 중대한 
문제"라고 발언한다.  //끝//


